
The Pearl of Torah 

Matthew 16:13–20 • Deuteronomy 7:12–11:25 • Yishayahu 49:14–51:3 

 

Introduction 

Kepha's confession at Caesarea Philippi stands as one 

of the defining moments in the Gospels. When 

Yehoshua asked, "Who do you say that I am?" He was 

not introducing a new revelation disconnected from 

Yisrael's Scriptures. Rather, He was revealing the 

fulfillment of everything Moshe had taught and 

Yishayahu had promised. Kepha's confession became 

the fruit of a heart prepared by the Torah and 

illuminated by the Father.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고백은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호수아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이스라엘의 성경과 단절된 새로운 

계시를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쉐가 

가르치고 이샤야후후가 약속한 모든 것의 성취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토라로 

준비되고 아버지의 계시로 밝아진 마음의 

열매였습니다. 

 

Core Passage — Matthew 16:13–20 

The disciples reported that many regarded 

Yehoshua as Yochanan the Immerser, Eliyahu, 

Yeremiah, or one of the prophets. Kepha alone 

confessed, "You are the Moshiach, the Son of the 

living Elohim." Yehoshua declared that this truth 

was revealed by the Father, not discovered by 

human wisdom. He then spoke of building His 

assembly upon "this rock" and entrusting the keys 

of the Kingdom. The passage centers on 

revelation, covenant faith, and divine authority.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호수아를 정결식 요한이나 

엘리야후,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당신은 

모쉬아흐이며 살아 계신 엘로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호수아께서는 이 진리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계시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 "이 반석 위에" 자신의 공동체를 

세우시고 천국 열쇠를 맡기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본문은 야훼의 계시와 언약의 믿음, 그리고 하늘의 

권위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Torah Layer — Deuteronomy 7:12–11:25 



Moshe repeatedly teaches that covenant life begins 

with loving YHWH, remembering His mighty acts, and 

walking in His ways. The heart must be circumcised so 

that it may truly know Him (Deut. 10:16). Kepha's 

confession demonstrates what such a transformed 

heart looks like. He does not merely witness miracles; 

he recognizes the One whom the covenant has always 

anticipated. 

모쉐는 언약의 삶이 야훼를 사랑하고, 그분의 

능하신 일을 기억하며, 그분의 길을 따르는 데서 

시작된다고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할례가 필요하며(신 10:16), 그래야 

참으로 야훼를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바로 이러한 변화된 마음의 모습을 보여 줍니다. 

그는 단지 기적을 본 것이 아니라, 언약이 

오래전부터 기다려 온 분을 알아본 것입니다. 

Deuteronomy also warns Yisrael not to become proud 

after receiving blessing. Spiritual vision belongs to 

those who remain humble before YHWH. Kepha 

receives revelation not because he is greater than the 

others, but because he humbly receives what the 

Father reveals. This perfectly reflects Moshe' teaching 

that covenant blessing is rooted in grace rather than 

human merit. 

신명기는 또한 복을 받은 후 교만해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영적인 통찰은 야훼 앞에서 겸손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보다 

뛰어나서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여 주시는 것을 겸손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복이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은혜에 기초한다는 모쉐의 

가르침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Prophetic Layer — Yishayahu 49:14–51:3 

Yishayahu speaks to a discouraged Zion that 

believed YHWH had forgotten her. Yet YHWH replies, 

"I will not forget you," declaring that His covenant 

love is more faithful than a mother's love for her 

child. Kepha's confession reveals that these 

promises are now unfolding before Yisrael's eyes. 

The Elohim who remembers His covenant has sent 

His Anointed One. 

이샤야후는 야훼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낙심한 

시온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고 선언하시며, 자신의 언약적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더 깊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바로 이 약속이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언약을 기억하시는 야훼께서 마침내 자신의 

기름부음 받은 이를 보내신 것입니다. 



Yishayahu then commands, "Look to the rock from 

which you were hewn... look to Abraham your 

father" (Isa. 51:1–2). Abraham became the father of 

Elohim's people through faith. Kepha now follows 

the same pattern by confessing the Moshiach 

through faith before the nation as a whole 

recognizes Him. The covenant continues to grow 

from faith-filled hearts. 

이어서 이샤야후는 "너희를 떠낸 반석을 바라보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바라보라"(사 51:1–2)고 

권면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해 야훼의 백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도 온 이스라엘보다 

먼저 믿음으로 모쉬아흐를 고백함으로 같은 길을 

걷습니다. 야훼의 언약은 언제나 믿음으로 응답하는 

마음에서부터 확장됩니다. 

 

Teachings 

Rashi teaches that loving YHWH is demonstrated 

through faithful obedience rather than mere words. 

Kepha's confession is therefore more than a 

statement—it is the expression of a covenant-shaped 

life. Ramban explains that the circumcision of the heart 

enables a person to perceive Elohim's truth. Kepha's 

revelation beautifully illustrates this inward 

transformation. 

라시는 야훼를 사랑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순종으로 드러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베드로의 고백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언약으로 

빚어진 삶의 표현입니다. 람반은 마음의 할례가 

사람으로 하여금 야훼의 진리를 깨닫게 한다고 

설명하며, 베드로의 고백은 이러한 내적 변화의 

아름다운 예가 됩니다. 

The Midrash often portrays Abraham as the first to 

recognize the Creator while others remained blind. 

Kepha mirrors Abraham's faith by recognizing the 

Moshiach before the crowds. The Talmud teaches 

that the "keys" ultimately belong to YHWH, 

symbolizing His sovereign authority. Yehoshua's 

giving of the keys therefore represents delegated 

stewardship, not independent power. The Zohar 

describes true knowledge (da'at) as heavenly light 

received by a purified heart, while the Tanya teaches 

that the hidden spark of faith awakens when the soul 

encounters divine truth. Kepha's confession reflects 

both ideas. 

미드라시는 아브라함을 다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 

때 창조주를 먼저 알아본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베드로 역시 무리보다 먼저 모쉬아흐를 알아보며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릅니다. 탈무드는 "열쇠"가 

궁극적으로 야훼께 속한다고 가르치며, 이는 야훼의 

절대적인 주권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예호수아께서 

열쇠를 맡기신 것은 독립적인 권력이 아니라 맡겨진 

청지기 직분을 의미합니다. 조하르는 참된 

지식(다아트)을 깨끗한 마음이 받아들이는 하늘의 

빛으로 설명하며, 타냐는 영혼 속에 숨겨진 믿음의 

불꽃이 야훼의 진리를 만날 때 깨어난다고 



가르칩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이 두 가르침을 함께 

보여 줍니다. 

 

The Hidden Pearl 

The hidden pearl is that Kepha's confession did not 

begin at Caesarea Philippi—it began centuries 

earlier in the wilderness with Moshe. Every 

command to love YHWH, remember His covenant, 

humble the heart, and trust His promises prepared 

Yisrael to recognize the Moshiach. Yishayahu 

preserved that hope during exile, and Yehoshua 

brought it to fulfillment. Kepha simply became the 

first disciple to voice what the Torah and the 

Prophets had been proclaiming all along: the 

covenant points to the Moshiach. 

이 본문의 숨겨진 진주는 베드로의 고백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수세기 전 광야에서 

모쉐와 함께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야훼를 

사랑하고, 언약을 기억하며, 마음을 낮추고, 야훼의 

약속을 신뢰하라는 모든 명령은 모쉬아흐를 

알아보도록 이스라엘을 준비시켰습니다. 이샤야후는 

포로 시대에도 그 소망을 지켜 주었고, 예호수아께서 

마침내 그것을 성취하셨습니다. 베드로는 토라와 

예언서가 오래전부터 선포해 온 진리, 곧 언약이 

모쉬아흐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고백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Messianic Fulfillment 

Matthew 16 reveals that the Moshiach is not 

separate from the Torah but its fulfillment. Moshe 

prepared the heart, Yishayahu preserved the hope, 

and the Father revealed the Son. Kepha's confession 

stands as the bridge connecting the covenant with 

its fulfillment in Yehoshua. Those who love YHWH 

with all their heart, as Moshe commanded, are 

prepared to recognize the One whom He has sent. 

마태복음 16 장은 모쉬아흐가 토라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토라를 성취하시는 분임을 보여 줍니다. 

모쉐는 마음을 준비했고, 이샤야후는 소망을 

지켰으며,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계시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언약과 그 성취를 연결하는 다리가 

됩니다. 모쉐가 명령한 것처럼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사랑하는 사람은 야훼께서 보내신 분을 알아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